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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가사노동 가치관 및 성역할 태도를 매개하여*

 정  명  용†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미혼 MZ세대 237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

여 개인주의적 성향이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가사노동 가치관과 

성역할 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MZ세대의 개인주의적 성향, 가사노동 

가치관, 성역할 태도, 출산의도 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SEM)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주의 성향은 출산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가사노동 가치관

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사노동을 가치있는 행위로 

인식할수록 출산의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연구 결과

는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단순히 MZ세대의 개인주의적 성향과 같은 표면적인 

가치관 변화로 설명되기보다는 가사노동과 같은 사회적 인식 및 문화적 요인이 보다 본질적

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은 표면적 가치관보다는 

이를 매개하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주목해야하며, 이에 대한 구조적 개입과 제도적 기반 마

련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요어 : MZ세대, 개인주의적 성향, 출산의도, 가사노동 가치관, 성역할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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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출산율 저하는 심각한 사회

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한국의 합계출산

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

준을 기록하고 있다(OECD, 2023). 이와 같은 

현상은 노동력 감소, 경제 성장 둔화, 사회복

지 비용 부담 증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통계청, 2025). 이에 따

라 정부는 보육, 주거, 경제적 지원 등 물리

적․경제적 조건을 개선하는 데 정책의 초점

을 맞춰왔으나, 이러한 접근이 실질적인 출산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신윤정 외, 2023).

이러한 배경 속에서 출산에 대한 개인의 결

정 과정을 구조적 요인에 국한하지 않고 개인

의 심리적 특성, 가치관, 삶에 대한 태도 등의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탐색할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선행연구들(Philipov, 2009; Ajzen 

& Klobas, 2013)은 출산의도를 단순히 사회적 

기대의 수용이 아니라 개인의 인식, 계획, 태

도에 기반한 의사결정 행위로 규정하며, 자율

성, 성평등, 자기효능감 등 심리적 변인이 출

산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최근 국내에서 수

행된 여러 실증연구들은 이러한 관점을 보다 

정교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년층

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결혼 및 출산 

결정에 밀접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

며(김석호, 2022), 회피애착과 공정성 인식과 

같은 심리사회적 변인이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진경선, 2020). 또한, 

결혼 만족도가 높을수록 출산의향이 증가하며

(은선경․박효진, 2020), 자녀에 대한 태도보다 

출산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출산 계획 및 임

신 행동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신윤정 외, 2020). 이처럼 개인의 심

리적 요인들은 출산 결정 과정에서 중심적 역

할을 하며, 최근 연구결과는 출산율 저하 문

제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더욱 강

조하고 있다.

통계청(2024a)의 인구전망에 따르면, MZ세대

는 현재 가임기의 중심 세대로 전체 출생아의 

약 95%가 이 세대에서 태어나고 인구 구성비 

또한 약 25%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의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은 단순한 개인

의 선택을 넘어, 향후 10년 이상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와 정책 방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칠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출산의도와 

관련한 MZ세대의 심리적 특성과 가치관, 삶에 

대한 태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출산 정책 또한 경제적 지원에 편

중되어 실질적인 출산 행동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 기존 연구

들은 개인주의, 성역할 태도, 가사노동 가치관 

등과 같은 심리사회적 요인을 개별적으로 다

루거나 단편적인 상관관계에 머무는 경향이 

있어, 출산의도를 설명하기 위한 보다 통합적

이고 이론적 및 실증적인 접근이 필요하다(장

승희, 2014).

이에 본 연구는 개인주의 성향, 가사노동 

가치관, 성역할 태도라는 주요 심리사회적 요

인을 중심으로 MZ세대의 출산의도를 통합적

으로 분석하고, 이들의 고유한 세대 정체성과 

가치구조를 반영한 설명모형을 구축하여 출산

의도 형성과정을 보다 정밀하게 이해하고자 

한다. 개인주의 성향이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경로를 이론적으로 구조화하면서, 성역

할 태도와 가사노동 가치관을 매개변인으로 

포함한 분석은 국내외에서 아직 제한적인 수

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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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사노동 가치관과 성역할 태도를 매개변

인으로 설정하여 독립변수인 개인주의 성향과 

종속변수인 출산 의도 간의 직접 경로를 배제

한 완전매개모형(full mediation model)을 구성하

였다. 이를 통해 두 매개변인을 중심으로 한 

심리사회적 경로를 구조모형으로 설정하고, 

간접효과의 구조적 작용을 정밀하게 규명하고

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MZ세대의 개인주의 성향은 출

산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가사노동 가치관과 성역할 태

도는 개인주의 성향과 출산의도 간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연구문제 3. 완전매개모형이 통계적․이론

적으로 적합한 설명력을 갖는가?

MZ세대의 개인주의적 성향

MZ세대는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

터(Pew Research Center)가 정의한 1980년부터 

1996년까지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s)인 

M세대와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출생한 Z세

대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 

두 세대를 명확히 구분하기보다 1980년부터 

2004년 사이 출생자를 하나의 통합 세대로 정

의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MZ세대’로 지칭

한다. 이 용어는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트

렌드MZ 2019』보고서를 기점으로 대중화되었

으며, 디지털 환경과 사회문화적 전환이 중첩

된 시기에 성장한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개념

으로 자리 잡았다(Prensky, 2001).

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정보 접근성, 

실시간 소통, 자기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며 전

통적 위계나 외부 규범보다 자신의 판단과 선

호에 따라 삶을 계획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

난다(Twenge & Campbell, 2008; Sadiku & Musa, 

2017). 이러한 특성은 자율성, 독립성, 자기결

정성과 같은 개인주의적 가치에 민감하게 반

응하는 기제로 작용하며 MZ세대를 설명하는 

핵심 심리사회적 특성으로 개인주의 성향이 

주목된다(Triandis, 1995).

개인주의 성향은 세대 간 가치관 차이를 설

명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해 왔다. 최상진(2000)

과 Shim, Kim, & Martin(2008)은 한국 사회가 

전통적으로 강한 집단주의 문화를 형성해 왔

으나 산업화와 세계화, 도시화 등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점차 개인주의적 가치로 전환되

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김해진과 이동훈(2021)

은 연령이 낮을수록 자기결정성과 독립성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고 분석하였으며, 박혜경과 김상아(2018)는 MZ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개인주의 확산을 실증적

으로 입증하였다. 특히 박혜숙(2016)은 MZ세대

가 정보기술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며 독립적인 

생활양식을 추구한다고 보았고, 손정희 외

(2021)는 이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자율성

과 개성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고 분석하였다. 

박순형(2022)은 ‘플렉스1)’, ‘미닝아웃2)’ 등 소

비문화의 확산을 통해 MZ세대의 개인주의적 

감수성이 문화적 실천으로 나타난다고 보았으

며, 김수정(2019, 2022)은 이들이 물질적 안정

1) 플렉스는 1990년대 미국 힙합 문화에서 유래하

여, 명품․고가 소비를 공개적으로 과시하며 개

인의 존재감과 지위를 표현하는 행위를 의미한

다(최재정, 2022).

2) 미닝아웃은 개인의 정치․사회적 신념과 가치관

을 소비 행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으

로, 윤리적 기업 지지와 불매를 포함한 가치 소

비를 뜻한다(김형석,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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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삶의 질, 사회적 신뢰, 관계의 진정성을 

중시하며, 공정성과 자율성에 민감하게 반응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개인주의 성향은 결혼과 출산 등 제

도적 이행에 대한 태도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김성엽 외(2023), 진미정(2021)과 최효미 외

(2016)는 MZ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더 이상 필

수적인 인생의 단계로 인식하지 않고, 자율성

과 가치 판단에 따라 선택 가능한 삶의 방식

으로 여긴다고 보고하였다. 실제로 통계청

(2023)의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19세에서 34

세 사이의 청년 중 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

는 비율은 10년 전 대비 20.1%포인트 감소하

였으며,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5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민과 조성봉(2024)의 연구 역시 개인주의 성

향이 강할수록 결혼 의향이 낮아진다고 보고

하며, 이러한 경향은 단순한 태도 차원을 넘

어 삶의 제도적 결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가치 전환임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MZ세대의 개인주의적 성향은 

디지털 기술, 가치 전환, 제도에 대한 선택적 

태도라는 환경 속에서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공동체 중심 문화에서 개인 중심 문화로의 이

행이라는 구조적 흐름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세대적 특

성을 반영하여, MZ세대의 개인주의 성향이 

출산의도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가사

노동 가치관 및 성역할 태도와의 매개 경로

를 통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개인주의 성향

의 심리사회적 작용 기제를 보다 정교하게 

탐색하고자 한다.

가사노동 가치관

가사노동은 전통적으로 가족 내 구성원이 

수행하는 비임금 노동 활동을 포괄하며, 그 

범위에는 청소, 요리, 세탁 등의 일상적 작업

뿐만 아니라 정서적 돌봄, 건강 관리, 시간 조

율 등 가족의 삶의 질과 복지를 유지․재생산

하는 다양한 활동이 포함된다(김진욱, 2005; 

김경희, 2012). 이는 단순한 반복노동이 아니

라 감정노동과 관계적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복합적 작업으로, 가족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

문화적 가치 전승에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한

다(윤숙현․문숙재, 1997).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는 20세기 중반부터 

학문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으며, Reid(1934), 

Beutler와 Owen(1980), Chadeau(1985) 등의 연구

를 통해 시장경제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생산

적 활동으로서 그 경제적 기여가 인정받아 왔

다. 또한, 문화적 요인과 경제적 지원이 가사

노동 분담에 영향을 미치며(Davis & Greenstein, 

2004),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이후 가사노

동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사회

구조 및 성별 분업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차성란, 1997).

최근에는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관이 성역할 

태도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통계청(2020)의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전통적 성역할 

인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평등주의적 인식

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가사노동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 약화와 함께 평등한 분담에 대

한 사회적 기대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에게 가사노동이 집중되어 

있는 현실은 행동 변화가 인식 변화에 비해 

더딘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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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가사노동 가치관 형성에 있어 성역할 태

도는 핵심적인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평등주의적 성역할 태도를 가진 개인

일수록 가사노동을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가사노동 가치관은 단지 개인의 태도나 성

향에 그치지 않고, 출산의도와 같은 삶의 중

요한 의사결정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천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조아라(2018)와 은

선경․박효진(2020)의 연구에서는 남편이 가사

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여성의 출산의

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

면,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과 가사노동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은 출산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사노동 가치관은 단순한 

생활 태도를 넘어 젠더 평등, 가족 구조 변화, 

출산율 저하 등의 사회적 이슈와 깊이 연결된 

분석 단위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자율성과 

평등을 중시하는 MZ세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가치관을 매개로 한 출산의도 분석은 세대

별 차이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성역할 태도

성역할 태도란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

에 대한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을 의미하며, 

이는 생물학적 성별에 의해 고정된 것이 아닌 

사회화 과정을 통해 학습된 결과로 형성된다

(Blee & Tickamyer, 1995; Eagly & Wood, 2012; 

이윤주, 2018). 다시 말해 성역할 태도는 특정 

사회문화적 맥락과 시대적 배경 속에서 개인

이 내면화한 성별 기대의 인식 구조로, 개인

의 성정체성뿐 아니라 사회적 행동양식을 이

끄는 중요한 문화적 기제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는 남성의 생계 책임

과 여성의 가사․양육 담당이라는 이분법적 

역할 분담을 전제로 하여 이를 정당화하는 반

면, 평등주의적 성역할 태도는 남녀가 직장과 

가정 영역 모두에서 동등한 책임과 권한을 가

져야 한다는 신념에 기반한다.(Gibbons et al., 

1997; Brooks & Bolzendahl, 2004). 성역할 태도

는 사회적 역할이론(Eagly & Wood, 2012)에 따

라 시대와 정책, 문화적 기대 등 외적 요인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는 특성을 지닌다. 실제

로 성역할 태도는 성별뿐만 아니라 연령, 교

육 수준, 종교, 직업, 혼인 여부 등 다양한 인

구사회학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Harris & Firestone, 1998),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전통적인 태도, 연령이 낮을수록 평

등주의적 태도를 갖는 경향이 나타난다(Spence 

et al., 1982; Rice & Coates, 1995).

한국 사회에서도 성역할 태도는 개인적 요

인뿐만 아니라 정책과 제도, 문화적 맥락에 

따라 영향을 받아왔다. 김사현(2015)은 가족정

책의 현금, 시간, 서비스 기반 지원이 성역할 

태도를 보다 평등하게 변화시킬 수 있으나, 

일정 수준 이상의 현금․시간 정책은 오히려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

하였다. 백주희(2009)는 국제 비교 연구를 통

해 한국 사회가 미국, 스웨덴, 일본에 비해 가

장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황동진(2020)은 정책 중 현

금 지원이 성역할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역할 태도는 가

사노동 참여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임

은정․홍백의(2019)의 연구에 따르면,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가진 남성은 가사노동 참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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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히 낮고, 평등주의적 태도를 가진 경우에

는 아내의 태도에 따라 참여 수준이 달라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지영(2021)은 평등주의적 

성역할 태도를 가진 여성의 분담이 과중할 경

우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고하였

다. 

결국 성역할 태도는 결혼과 출산, 양육, 직

업 선택 등 삶의 주요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이며, 특히 출산의도를 설명

하는 데 있어 구조적 변수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

으로 성역할 태도가 개인주의 성향과 출산의

도 사이에서 어떤 매개적 작용을 수행하는지

를 구조모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MZ세대의 성역할 인식이 출산의도 형성

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정책

적․사회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출산의도

출산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생물학적 

과정이자, 인간의 재생산과 사회의 지속 가능

성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현상이다(Sandu 

et al., 2020). 이 과정은 단순히 생물학적 측면

에 국한되지 않고, 개인의 생애 주기에 있어 

심리적․사회적․경제적 의사결정이 복합적으

로 얽힌 중요한 전환점으로 간주된다(최보람, 

2021). 이러한 맥락에서 출산의도란 향후 출산

에 대한 개인의 의사, 욕구, 계획 또는 생각의 

정도를 의미하며, 실제 출산행위를 예측하는 

핵심적인 선행요인으로 작용한다(Schoen et al., 

1999).

출산의도는 단순한 기대로 축소하여 해석되

지 않는 인지․행동적 판단으로(이명진, 2022), 

개인의 가치관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조건과 

제약요인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이해될 수 

있다(Kantner, 1952). 출산의도를 형성하는 핵심 

인지요인으로 출산에 대한 긍정적 태도, 사회

적지지 및 통제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제시하

며(Ajzen & Klobas, 2013), 개인의 의사결정은 

정서적 요소뿐 아니라 환경적 자원과 조건에 

대한 인식에 따라 조정된다(Song et al., 2018). 

실제로 연령, 혼인 상태, 자녀 수, 교육 수준, 

소득, 주거 안정성 등은 출산계획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이며(조성호 외, 

2019), 특히 청년층의 경우, 경제적 불안정성

과 고용 및 주거 불안은 결혼과 출산의 지연

에 밀접하게 연관된다(김성엽 외, 2023; 김일

옥 ․정구철, 2015). 또한 미래에 대한 낙관성, 

자녀 양육에 대한 기대, 정서적 유대감 등은 

출산의지를 자극하는 심리적 자원으로 작용하

며(김석호, 2022; 변두영, 2015; 진경선, 2020), 

결혼 만족도와 가족관계의 질 또한 출산의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경숙 외, 2009; 

은선경 & 박효진, 2020). 더불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와 수용성 역시 출산의도에 실질적

인 영향을 미치며, 육아휴직, 출산휴가, 보육

시설 지원 등의 제도는 긍정적 출산결정에 기

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보라, 2020; 신윤정 

외, 2020).

따라서 출산의도는 다양한 심리적․사회문

화적 요인과 결합된 다층적 개념으로 이해되

어야 하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역시 경

제적 인센티브에 국한되지 않고 가치 전환과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MZ세대

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

향을 구조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출산의도를 

둘러싼 심리사회적 요인의 상호작용을 보다 

정밀하게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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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의 성향과 가사노동 가치관․성역할 태

도 간의 관계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타인의 기대

나 사회 규범보다 독립성과 자율성을 중시하

며, 자신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 행동하려는 

경향이 크다(Triandis, 1995; Hofstede, 1980). 이

러한 성향은 사회문화적 기대에 얽매이지 않

고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자기결정성을 우선

시하는 태도로 이어지며, 가사노동과 성역할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개인주의 성향을 지

닌 사람은 가사노동을 외부 규범에 따른 의무

가 아닌 자발적 선택의 결과로 인식하고, 의

미와 가치를 부여하려는 경향이 있다(Triandis, 

1995; Bianchi et al., 2000). 가사노동 가치관이 

높다는 것은 이를 단순한 전통적 역할이 아닌 

경제적․사회적 기여를 포함한 의미 있는 활

동으로 보는 것으로, 개인주의적 태도와 정합

성을 가진다. 특히 이순미와 김혜경(2008)의 

연구는 자율성과 자기결정성이 높을수록 가사

노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강화된다고 보았

다.

또한, 개인주의 성향은 성역할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회역할이론(Eagly & Wood, 

2012)에 따르면, 성역할에 대한 인식은 생물학

적 요인보다 사회문화적 기대와 개인의 역할 

해석에 의해 형성되며 이는 개인주의적 성향

을 지닌 사람들이 성별에 따른 고정된 역할보

다 개인의 선호와 능력에 기반한 역할 수행

을 선호하게 만드는 배경이 된다. Twenge와 

Campbell(2008)은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s)와 같

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세대가 전통적인 성

역할 규범에 동의하지 않으며 성평등적 가치

에 더 개방적이라는 실증적 결과를 제시하였

다. 이는 개인주의 성향이 고정된 성역할 인

식을 약화시키고, 개인의 자유로운 역할 선택

을 지지하는 성평등적 태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개인주의 성향은 가사노동을 가치있

는 활동으로 재해석하게 하며, 동시에 성역할

에 대한 고정관념을 거부하고 역할 수행의 기

준을 개인의 선택과 능력에 둔다는 점에서, 

가사노동 가치관과 성평등적 성역할 태도 형

성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

적 기반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각 변인들과 출산의도 간의 관계

MZ세대의 개인주의 성향은 출산을 개인의 

선택 또는 자기실현의 일부로 인식하게 만든

다. 이삼식(2006)은 출산을 개인의 자유 의지

로 인식하는 태도가 강해질수록 출산율이 감

소한다고 보았고, 전은화(2014)는 미혼 남녀의 

자유시간 확보 및 자아실현 욕구가 출산 의향

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상미(2015)는 경제적 여건, 가족 가치

관, 가사노동 환경 등과 같은 요인이 출산의

도에 영향을 미치며, 시간이 흐를수록 출산의

도가 ‘있다’에서 ‘없다’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

다고 분석하였다. 

가사노동 가치관은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실천적 요인으로 기능한다. 조아라(2018)와 

은선경․박효진(2020)은 남편의 적극적 가사노

동 참여가 여성의 출산의도를 높인다고 보고

하였고 장한나․이명석(2013)은 남편의 가사노

동 참여와 이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출산의

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노동 분담을 넘어서 심리적 만족과 인

식이 출산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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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할 태도는 출산의도를 설명하는 심리문

화적 변수이다. 정아름(2018)은 진보적 성역할 

태도를 지닌 여성이 전통적 태도를 가진 여성

보다 더 높은 출산 의지를 보인다고 분석하였

고, 반대로 Kato.T(2018)는 전통적 성역할 태도

를 가진 이들이 자녀 출산 의향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장한나․이명석(2013)은 성평등적 

태도의 여성이 더 긍정적 출산 결과를 보였고, 

김진현(2020)은 양성평등 인식과 삶의 만족도

가 지속적 출산 경험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제시하였다.

방  법

연구모형

본 연구는 독립변수인 개인주의 성향이 종

속변수인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정함에 있어, 직접경로를 제외한 완전매개

모형(full mediation model)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다음의 이론적 근거와 분석적 검토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첫째, 이론적 정당성에 기반한 결정이다. 기

존 선행연구에 따르면 개인주의 성향은 출산

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개인이 내면화한 가치관과 태도 같은 심리사

회적 매개요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강하다(Schwartz, 1992; Ajzen & Klobas, 

2013; 진경선, 2020; 은선경․박효진, 2020; 신

윤정 외, 2020; 김석호, 2022). 즉, 출산이라는 

복합적 의사결정은 단일한 가치 성향에 의해 

곧바로 형성되기보다는, 해당 가치가 구체적

인 생활 태도나 역할 인식으로 전환된 과정을 

거쳐 행동 의도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매개변

수를 경유하는 경로를 중심으로 한 모형 설정

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둘째, 경험적 구조 탐색의 필요성에 따른 

분석적 판단이다. 초기모형에서는 개인주의 

성향에서 출산의도로 향하는 직접경로를 포함

한 구조모형을 설정하였으나, 분석 결과 해당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따라 매개변수들을 중심으로 한 

간접경로만을 포함한 완전매개모형을 구축하

고 적합도 지표를 비교한 결과, 이론적 설명

력과 통계적 적합도 모두에서 더 우수한 결과

를 보였다. 이는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고전적 매개효과 검증 절차뿐만 아니라, 최근

의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기준에서도 간접효과 

중심의 완전매개구조가 이론과 데이터의 일치

도를 높이는 방향임을 시사한다.

셋째, 완전매개모형은 이론의 검증력과 설

명력을 강화하는 분석 전략으로 기능한다. 직

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에도 불구

하고 이를 모형에 포함할 경우, 경로 해석의 

설명력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Hayes, 2018). 

반면, 이론적 연계성과 통계적 유의성을 동시

에 충족하는 완전매개모형은 변수 간의 인과 

구조를 더욱 명료하게 설명한다. 특히 간접효

과가 구조적으로 핵심적인 설명력을 갖는 경

우, 그 경로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적 유용성이 크다.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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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이론적 타당성, 경험적 

적합성, 그리고 모형의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개

인주의 성향과 출산의도 간의 관계에서 가사

노동 가치관과 성역할 태도를 매개로 하는 완

전매개모형을 최종 분석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의 미혼 20․30대 성인 남녀

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270명의 

응답이 최초 수집되었으나, 이 중 기혼자이거

나 연령이 40세가 초과한 응답자 33명은 표본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

였으며, 최종적으로 237명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최종 분석 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50명(21.1%), 여성 187명(78.9%)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8.61세(SD = 4.73)였다.

본 연구에서는 출산의도를 형성하는 개인의 

가치관과 심리사회적 요인을 보다 명확히 파

악하기 위해, 미혼 MZ세대를 중심으로 연구대

상을 설정하였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 간의 

합의나 관계적 맥락이 이미 형성되어 있어 개

인의 심리적 특성이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이 제한될 수 있지만, 미혼자는 외부 간섭이 

비교적 적어 출산의도에 대한 개인 내적 동기

가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Ajzen & 

Klobas, 2013). 또한, 20․30대는 전국 출생아의 

약 95%를 차지하는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

는 연령층으로(통계청, 2024b), 미혼 MZ세대는 

출산율에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기여하는 핵

심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은 방

식으로 분석되었다. SPSS 27.0을 사용하여 각 

척도들의 내적 신뢰도 계수를 확인하고 기

술통계 및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AMOS 26.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 

및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SEM)을 수행하였으

며,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

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적용하

였다. 이 방법은 변수 간의 복잡한 인과 관계

와 잠재 변수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으며 측

정오차를 고려한 정교한 모델링으로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최창호․유연

우, 2017).

측정도구

개인주의 성향

개인주의 성향은 한유화와 정진경(2007)이 

개발한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개인주의적 성향 

요인(individualistic orientation factor)’을 바탕으로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개인이 자신을 자율적

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정도를 평가

하는 데 중점을 두며, 구체적으로는 자기주도

성, 자기효능감, 독립성 등의 심리적 특성을 

반영한다(라미진, 2022). 총 6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4 = 매우 그렇다)로 평정

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에 대한 의존보

다는 자율성과 자기결정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측

정 방식은 자아존중감의 하위 개념으로서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갖는 심리적 의미를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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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하게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특히 독립적 

자기개념(independent self-construal)3) 및 자기결

정성(self-determination)4)과 개념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Triandis, 1995). 이는 개인의 

삶을 타인의 기대나 집단의 규범보다 자기 

목표와 선택에 따라 이끌어 나가려는 경향성

을 설명하는 데 유효한 척도이며, Moza et al. 

(2021)의 문화심리학적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개인주의적 자기개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본 척

도는 MZ세대의 세대적 특성과 밀접한 구조적 

연관성을 가진다. MZ세대는 디지털 환경 속에

서 성장하며, 정보 접근의 자율성, 자기표현의 

자유, 그리고 다양한 정체성의 공존을 자연스

럽게 경험한 세대로, 타인과 동일하게 보이거

나 사회적 기준에 맞추는 것보다,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원하는 사람이나 

상황과 선택적으로 관계를 맺는 데 더 큰 가

치를 두는 경향을 보인다(진미정, 2021). 이러

한 특성은 개인의 독립성과 자기결정성을 측

정하는 본 척도와 이론적으로 정합성을 이루

며, 이는 본 척도가 이론적으로 설정된 개념

을 연구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측정하고 있

음을 시사한다. 김중인과 박범순(2014), 김지영

과 윤태환(2017)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대표 문항은 “나는 다른 사람들에

게 의존하지 않고 나의 일을 스스로 한다.”이

며, 이는 자율성 및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 개인주의 성향의 정도를 측정한다. 원 척

3) 독립적 자기개념(independent self-construal)은 타인

과 구분되는 자율적 존재로서의 자아 인식을 의

미한다(Markus & Kitayama, 1991).

4) 자기결정성(Self-Determination)은 개인이 외적 통제 

없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심리

적 상태를 의미한다(Ryan & Deci, 2000).

도의 문항 간 신뢰도(Cronbach’s α)는 .73이었으

며(한유화․정진경, 2007), 본 연구에서는 .80

으로 확인되었다.

가사노동 가치관

가사노동 가치관은 문숙재(1991)의 연구를 

바탕으로 남순환(2002)이 활용한 척도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일반태도(6문항), 

사회적 가치(6문항), 경제적 가치(4문항)의 총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16문항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정말 그렇다)로 평정

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사노동을 사회

적․경제적 가치 행위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

은 것으로 해석된다. 문숙재․윤소영(1997)은 

가사노동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정책 반영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유사

한 문항을 사용하여 척도의 타당성을 확장한 

바 있다. 또한, 장윤옥(1992)은 가사노동에 대

한 개인의 태도와 사회적 기능을 다차원적으

로 측정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흐름은 본 

연구에서 활용한 가사노동 가치관 척도가 문

숙재(1991)의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형성된 측

정틀이라는 점에서 이론적 근거와 경험적 적

합성을 함께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선행연

구에 따르면 청년층은 성평등한 가사노동 환

경을 선호하며(최선영, 이지혜, 윤태영, 2022), 

이는 곧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 인식이 개인의 

결혼 및 가족 형성과 같은 삶의 선택에 실질

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구은

정, 2019). 따라서 본 척도는 MZ세대의 평등지

향적 태도와 현실적 기대를 반영하는 유효한 

도구로서의 타당성을 가진다. 대표 문항은 “가

사일은 가족들의 신체․정신적 안정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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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것이다.”(사회적 가치)이며, 원 척도

의 문항 간 신뢰도(Cronbach’s α)는 .86(남순환, 

2002), 본 연구에서는 .80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태도

성역할 태도는 Martin과 Osmond(1975)가 개

발한 성역할 태도 척도(Sex-Role Attitude)를 바

탕으로 최정윤(1999)이 수정․보완한 한국어판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척도는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정생활(6문항), 비가정생활

(8문항), 고정관념(7문항), 사회변화(4문항)의 네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변화 요인이 시대적 적합성이 낮다고 판단하

여 제외하고, 총 21문항을 최종적으로 활용하

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평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에 대한 평등한 인식

을 나타내도록 역채점을 실시하였다. 이는 전

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 동의하지 않을수록, 

즉 성별에 관계없이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다는 인식을 지닐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기 위한 방식이다. 본 척도의 하위요인

은 각각 성역할 인식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

다. ‘가정생활’ 요인은 남성과 여성의 가정 내 

역할 수행에 대한 고정된 기대를 반영하며, 

‘비가정생활’ 요인은 직업, 교육, 정치 참여 등 

공적 영역에서의 성역할 분리를 다룬다. ‘고정

관념’ 요인은 성별에 따른 능력 차이, 감정 표

현, 리더십 등에 대한 사회문화적 편견을 포

함한다. 이들 하위요인은 모두 성별에 따른 

역할 고정에 대한 수용 여부를 중심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각 영역에서의 전통적 역할 분

리에 대한 거부는 곧 성평등 지향적 태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척도는 신선

영․최윤경(2023)의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사용

된 바 있다. 특히, MZ세대는 기존 세대에 비

해 성역할에 대한 인식에서 탈전통적, 평등지

향적 성향을 강하게 나타내는 세대적 특성을 

지니며(진미정, 2021), 고정된 성별 역할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선택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성역할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본 척도는 MZ세대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유효한 도구로 판단된다. 대표 문항

은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은 가능한 한 직업

을 가져서는 안 된다.”(가정생활)이다. 원 척도

의 문항 간 신뢰도(Cronbach’s α)는 .89(Osmond 

& Martin, 1975), 국내 연구에서는 .84(신성영․

최윤경, 2023), 본 연구에서는 .88로 확인되

었다.

출산 의도

출산의도는 개인이 자녀를 가질 의지, 계획 

및 행동 실행의 가능성을 반영하는 심리적 지

표로, 본 연구에서는 총 3개의 문항으로 구성

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미국 뉴욕 주 공

인 심리전문가(Licensed Psychologist)이자 한국상

담심리학회 1급 자격을 보유한 상담심리학 박

사의 자문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출산의

도를 구성하는 주요 심리적 요소인 ‘출산결

심’, ‘출산노력’, ‘출산목표’로 구성된 출산의도

의 다차원적인 측정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 

문항인 “나는 자녀를 출산하기로 결심하였다.”

는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 수준을 측정하며, 

두 번째 문항 “나는 자녀 출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는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에서 제시

된 행동 의도 개념에 근거하여 실제 행동 실

행 가능성을 반영한다. 세 번째 문항 “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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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출산을 목표로 삼을 것이다.”는 장기적 계

획 설정과 동기 부여 차원에서 출산이 개인의 

삶 속에서 주요 목표로 인식되는지를 평가한

다. 이러한 문항 구성은 기존 출산의도 연구

에서 사용된 단순한 계획 유무나 긍정적 태도 

중심의 평가와 달리, 출산결정의 심리적 준비

성과 실천 가능성, 목표 인식까지 포함하는 

다차원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기존 연구와 

비교해볼 때, 박종서 외(2021)의 조사에서는 

“앞으로 자녀를 낳을 계획입니까?”와 같은 단

일 문항을 사용한 반면, 본 연구는 결심·노력·

목표의 구분을 통해 보다 정교하게 측정하도

록 척도를 설계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

다)로 평정되며, 세 문항의 평균값을 최종 출

산의도 점수로 산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출산의도가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

서의 출산의도의 문항 간 신뢰도(Cronbach’s α)

는 .88로 확인되었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

개인주의 성향, 가사노동 가치관, 성역할 

태도, 출산의도 변수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계

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모든 변수의 왜도 

절대값은 3 이하, 첨도 절대값은 8 이하로 자

료는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한다(West et al., 

1995).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개인주

의 성향은 가사노동 가치관(r = .20)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출산의도(r = .07)와는 상관

이 유의하지 않았다. 가사노동 가치관은 출산

의도(r = .23)와 정적 상관을, 성역할 태도는 

출산의도(r = –.15)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

는 출산의도 형성에 있어 가사노동 가치관과 

성역할 인식이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측정모형 검증

측정변인들이 각 잠재변인을 적절히 설명하

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의 측정모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χ² = 

97.146, df = 38, p < .001, RMSEA = .081, 

GFI = .955, TLI = .935, NFI = .929). 잠재변

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경로계수는 표 2에 제

시한 것처럼 .338에서 .951(p < .001)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측정은 

다음과 같다. 개인주의 성향은 요인분석을 통

해 구성된 두 개의 문항 묶음으로 구성되었으

며, 가사노동 가치관은 일반태도,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의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

었다. 성역할 태도는 가정생활, 비가정생활, 

고정관념에 관한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

1 2 3 4

1. 개인주의적 성향 1

2. 가사노동 가치관 .20** 1

3. 성역할 태도 .11 -.08 1

4. 출산의도 .07 .23** -.15* 1

평균 2.95 3.49 3.80 3.28

표준편차 0.50 0.44 0.50 1.35

왜도 -0.07 -0.21 -0.78 -0.27

첨도 -0.02 0.90 -0.13 -1.19

주.　*p<.05, **p<.01, ***p<.001

표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량 및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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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었고, 출산의도는 출산결심, 출산노력, 출

산목표에 대한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측정

되었다.

구조모형 검증

연구모형을 검증했을 때, 구조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측정모형과 동일하게 양호한 수준으

로 나타났다(χ² = 39, df = 15, p < .001, CFI 

= .974, TLI = .964, RMSEA = .063, SRMR = 

.051).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는 표 3과 그림 2

에 제시한 것처럼 개인주의 성향은 가사노동 

가치관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b = .123, β 

= .244, t = 2.160, p = .031), 성역할 태도에

도 정적인 영향(b = .231, β = .159, t = 

2.703, p = .007)을 미쳤다. 가사노동 가치관은 

출산의도에 정적인 영향(b = .708, β = .229, 

t = 2.811, p = .005)을 미쳤으며, 성역할 태도

는 출산의도에 부적인 영향(b = –.541, β = 

–.142, t = –2.008, p = .045)을 미친 것으로 

잠재변인 측정변인 b β SE C.R.

개인주의적 성향
개인주의1 1.000 .796

개인주의2 1.218 .951 .260 4.688***

가사노동 가치관

일반태도 1.000 .338

사회적가치 3.554 .803 .978 3.635***

경제적가치 2.725 .588 .673 4.051***

성역할 태도

가정생활 1.000 .667

비가정생활 1.882 .898 .185 10.196***

고정관념 1.496 .803 .145 10.303***

출산의도

출산결심 1.000 .944

출산노력 1.008 .946 .036 27.660***

출산목표 .952 .879 .042 22.563***

주. ***p<.001.

표 2. 측정변인의 경로계수

경로 b β SE C.R.

개인주의적 성향
-> 가사노동 .123 .244 .057 2.160*

-> 성역할 .231 .159 .085 2.703**

가사노동 가치관 -> 출산의도 .708 .229 .252 2.811**

성역할 태도 -> 출산의도 -.541 -.142 .269 -2.008*

주. **p<.01, *p<.05.

표 3.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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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매개효과 검증

개인주의 성향과 출산의도의 관계에서 가사

노동 가치관과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 유의성

을 검증하기 위해 팬텀변수를 생성하여 부

트스트랩핑(Bootstrapping) 검증을 실시하였다. 

95% 신뢰구간에서 보다 정확한 신뢰구간 산

출을 위하여 5,000번의 부트스트랩 표집으로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4와 같다(Hesterberg, 

2015).

개인주의 성향이 출산의도에 미치는 간접효

과 경로 중 가사노동 가치관을 매개로 하는 

경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개인주의 성향 → 가사노동 가치

관 → 출산의도 경로의 간접효과는 B = .164, 

p = .015로 유의하였으며, 95% 신뢰구간 

[.024, .461]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 유

의성을 확보하였다. 이는 개인주의 성향이 출

산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가

사노동 가치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

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식이 출산의도 형성에 있

어 핵심적인 매개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사회문화적 접

근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반면, 성역할 태도를 매개로 한 간접경로는 

구조모형 상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트스트래핑 분석 결과 해당 간

접효과의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 통계

적으로 유의하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러한 결

과는 표본 내에서는 개인주의 성향이 성역할 

태도를 통해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가 존재할 수 있으나, 표본 추출을 반복했을 

때 해당 효과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낮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경로에 대한 해

석에는 신중함이 요구되며, 성역할 태도가 매

개효과를 가질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그 효과

의 신뢰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보다 큰 규모의 표본과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추가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간접 효과 경로 B P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개인주의적

성향

->  성역할 태도 출산의도 .066 .097 -.220 .009

->  가사노동 가치관 출산의도* .164 .015 .024 .461

표 4. 개인주의적 성향과 가사노동 가치관․성역할 태도 간접효과 Bootstrapping 검증 결과

주. **p<.01, *p<.05.

그림 2. 구조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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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저출산 문제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중요

한 사회적 위기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한

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00년 1.48명, 2010년 1.23명으로 

급감하였고, 2024년에는 0.75명까지 떨어지며 

역사상 최저치를 경신하였다(국가지표체계, 

2025).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인구통계학적 현

상을 넘어, 가족관․노동환경․젠더 질서 등 

사회 전반의 구조와 가치체계에 대한 근본적

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복합적 현상임을 보여

준다(김경희, 2012; 김진욱, 2005).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중심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다각도로 

시행해 왔다. 주요 정책은 아동수당, 출산지원

금 등 재정적 지원과 함께 육아휴직, 돌봄서

비스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을 포함하였으나, 

전반적인 출산율 반등 효과는 미미하였다(정

성호, 2015). 이러한 결과는 출산을 경제적 보

상과 행정적 서비스만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정책적 가정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보여주며, 

단기적 인센티브가 아닌 개인의 내면적 동기

와 가치관 변화에 주목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MZ세대의 개인

주의적 성향이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고, 이 과정에서 가사노동 가치관과 성역

할 태도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MZ세대는 자율성과 자기실현을 중시하며 전

통적 가족관에서 탈피하는 경향이 강한 세대

로 출산의도가 기존 세대와는 다른 심리사회

적 요인에 의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박혜숙, 

2016; 김성엽 외, 2023). 이에 따라 단순한 인

과적 분석을 넘어서, 개인의 가치 인식이 출

산 결정에 어떠한 간접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연구 결과, 개인주의적 성향이 출산의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연구문제 1). 이는 개인주의적 성

향이 자율성과 자기결정의 선호와 연결되어 

출산을 기피하게 만든다는 사회적 통념에 도

전하는 결과로, 출산의도는 단순한 가치 성향

만으로 설명되기보다는 해당 가치가 어떤 방

식으로 사회적 의미로 해석되고 수용되는지를 

통해 형성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삼식(2006)

과 전은화(2014)는 자율성 중심의 삶의 태도가 

출산율 저하와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했지만, 

이들 연구에서는 가치 성향과 행동 의도 간의 

구조적 경로를 정량적으로 분리하여 검증하지

는 않았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구조모형 분

석을 통해 개인주의적 성향이 출산의도에 미

치는 경로를 단계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결

과 출산의도가 단일한 가치 성향에 의해 일차

원적으로 형성되기보다는,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해당 가치가 어떻게 해석되고 수용되

는지를 통해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동일한 정보나 자극이라도 사회적 조건에서 

더 강한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며, 개인의 판

단 또한 사회적 공유와 해석의 방식에 따라 

구조화된다는 기존 연구 결과(신홍임․김주영, 

2018)와도 일치한다. 다시 말해, 개인주의적 

성향이 출산 회피 태도를 직접적으로 유발하

기보다는, 출산을 어떤 삶의 조건과 의미 속

에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심리적 해석의 

틀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

은 출산의도가 인식, 정서, 태도 등 다양한 중

간 요인을 매개로 형성된다는 진경선(2020)의 

이론적 설명과도 맥을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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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 연구는 개인주의 성향이 출산의도

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 인식을 매개로 간접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

였다(연구문제 2). 이는 단순히 개인이 출산을 

기피하거나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가사노

동을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활동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출산에 대한 태도가 달라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문숙재, 1991; 박수미, 

2008). 또한, 이러한 결과는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가 여성의 출산의도를 높인다고 본 조아

라(2018), 은선경․박효진(2020)의 연구와 방향

을 같이하며, 박수미(2008)가 제시한 가사분담

의 공정성과 출산결정 간의 관련성도 뒷받침

한다. 이를 통해, ‘가사노동의 가치 수용’이라

는 인식이 출산의도 형성에서 핵심적인 심리

적 매개기제로 작동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출산과 양육을 개인의 희생이 아닌 공

동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사회문화적 환경 조

성이 출산 선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한편, 성역할 태도를 통한 간접경로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성역할 태도가 출

산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게 부적인 

방향으로 나타났다. 즉, 평등적 성역할 태도가 

출산의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 기존 연구(정

아름, 2018)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평등적 태

도가 오히려 출산의도와 부적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Kato.T(2018)는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하게 내면화한 개인일수록 결혼과 자녀 출

산에 대한 의지가 높게 나타난다고 분석하였

으며,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방향성을 

보인다. 다시 말해, 성역할 태도가 출산에 미

치는 영향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상반된 결과

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출산의도를 이해

하는 데 있어 보다 다각적인 심리사회적 관점

의 적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주의 성향과 출산의도 간

의 직접경로를 배제한 완전매개모형이 더 높

은 설명력과 이론적 정합성을 갖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연구문제 3). Schwartz(1992)는 가치 성

향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심리적 태도 및 행

동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단일 경로로 연결

되기보다는 개인이 내면화한 다양한 신념을 

통해 조절된다고 주장하였다. Hayes(2018)는 매

개변수를 포함한 분석 모형이 단순 회귀모형

보다 인과구조를 더욱 정밀하게 설명할 수 있

음을 강조하며, 완전매개모형의 이론적 유용

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류승아(2023)

가 강조한 공동체심리학의 다차원적 접근과도 

일치하는데, 개인의 가치 선택은 고립된 판단

이 아니라 사회구조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심

리적으로 조절되고 표현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기반 위에

서 간접효과 중심의 구조모형을 실증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출산의도를 단일한 개인가치로 

환원하기보다는 다단계의 가치 수용 과정을 

반영하는 분석틀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설계에 있어 보다 

정교한 심리사회적 개입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위의 결과는 출산의도를 단순히 경제적 조

건이나 제도적 자원의 문제로 환원해서는 안 

되며, 개인이 내면화한 가족, 노동, 젠더에 대

한 가치인식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출산 장려 정책은 보상 

중심의 단기적 접근을 넘어, 성역할 고정관념

을 해체하고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재정

립하는 교육 및 문화적 개입이 병행되어야 한

다. 예를 들어, 초․중등 교육과정 내에 ‘생활 

돌봄 교육’을 정규화하여, 청소년 시기부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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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에 관계없이 가사노동을 삶의 기본 기술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는 

‘가사노동 평등 캠페인’을 전개하여, 가사노동

에 대한 공정한 인식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

킬 수 있다. 또한, 남성의 가사노동 역량을 강

화하기 위한 실용 교육 프로그램이나, 가사노

동 참여를 경력의 일부로 인정하는 인증제도

를 도입하는 것도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출산 이후의 삶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형성하고 육아에 대한 심리적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젠더 평등한 육아 환경을 제

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 육아휴직제’를 활성화하고, 예비부

모 또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육아 파

트너십 교육’을 통해 역할 조율과 협업의 역

량을 강화해야 한다. 아버지의 일상적 돌봄 

참여를 제도화할 수 있는 ‘아빠 돌봄 시간제’

와 같은 정책은 남성의 육아 책임성을 높이고, 

가정 내 역할 분담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다층적 접근은 단지 출산을 장려하

는 수준을 넘어 자율성과 평등을 중시하는 

MZ세대의 가치체계를 고려할 때, 이들이 경험

하게 될 출산 이후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출산에 대한 심리적 수용성을 높이

는 방향으로 설계할 수 있다(Cho, 2021). MZ세

대는 정책의 실제적 대상자일 뿐만 아니라 사

회문화적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 세대로, 이들

의 가치 인식과 생활 양식을 정밀하게 반영하

는 정책적 접근이야말로 장기적인 인구 전략

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

가 될 것이다. 나아가, 출산과 양육의 전 과정

을 온전히 개인의 책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여 전환하려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은 MZ세대의 가치 지향성과도 

부합하며, 출산 기피 현상을 구조적으로 해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횡단적 설계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변수 

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에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시간에 

따른 가치관 변화와 출산의도 간의 관계를 분

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여성 응답자의 비율

이 상대적으로 높아 가사노동 가치관의 매개

효과가 과대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성

별 간 균형을 고려한 재분석이 필요하다. 셋

째,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이 개인주의, 성역할, 

가사노동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 자녀

에 대한 기대나 태도, 취미시간 활용 방식 등 

삶의 전반적인 가치지향과 생활양식을 반영할 

수 있는 다층적 모형 구성이 요구된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미혼 MZ세대의 출

산의도 형과정이 단순히 개인주의적 성향이라

는 요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

니라, 그 성향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재해석

과 수용을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합적 

과정임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이는 향후 

출산 정책이 단기적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개인의 가치 구조와 심리사회적 맥락을 포괄

하는 정교한 접근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출산 

이후 삶의 질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정책 설계

의 중요한 과제로 요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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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Individualistic Tendency of the

MZ Generation on Fertility intentions: Mediating effect on

Housework Values and Gender Role Attitudes

Myoeng Young Jeong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individualistic orientation on fertility intention among 237 unmarried 

members of the MZ generation in South Korea, using a self-administered survey, and assessed the 

mediating roles of attitudes toward household labor and gender role attitud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was employ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among individualistic orientation, household 

labor attitudes, gender role attitudes, and fertility intention. The results revealed that individualistic 

orientation did not have a direct effect on fertility intention but exerted an indirect effect through 

household labor attitudes. This suggests that perceiving household labor as a meaningful and valuable 

activity can positively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fertility intentions. The findings further indicate that 

fertility intentions are influenced less by surface-level value changes, such as individualism, and more by 

fundamental sociocultural perceptions, particularly those related to household labor. Therefore, policies 

aimed at increasing fertility rates should focus not on surface-level values but on the psychosocial factors 

mediating their influence, thereby requiring both structural interventions and institutional support.

Key words : MZ generation, individualistic tendencies, fertility intentions, housework values, gender role attitudes


